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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상견례 무단 불참!!

사측, 상견례부터 이유없이 불참

4월 7일 열린 지부교섭 상견례가 시작부터 파행이다. 대

전충북지역 사용자협의회는 아무런 이유없이 교섭을 미

루자고 하더니 결국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무

단 불참은 교섭해태로 엄연히 부당노동행위이다. 

금속노조는 6일(수)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었으나 사용자

협의회는 중앙교섭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막무

가내로 교섭 불참해놓고 중앙교섭도 열리지 않았으니 지

부교섭도 미루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올해 임단투가 박근혜 정권의 개입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

정부의 임단협 개입 거부한다

사용자들이 시작부터 이렇게 막무가내인 것은 박근혜 정

권의 노동개악 의지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작년 한해

동안 끝없이 노동개악을 밀어부쳤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러자 노동부를 앞세워 정부 행정지침으로 노동개악을 관

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일반해고, 임금체계 개악(임금피

크제 등)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정부 지침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 행정지침

으로 노동현장을 헤집어놓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23일에는 노동부가 임단협 지도지침까지 

발표했다.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동등한 교섭을 해야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

미 불공평한 싸움이 돼버렸다.

정부가 이러니 사용자들은 신났다. 임단협 시작 전부터 

한온시스템과 코스파 사용자는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올해 교섭이 어떻게 흘러갈지 벌써부터 뻔한 그림이 그

려진다. 우리의 투쟁이 올해는 특히 더 절실하다.

노동개악 저지 없이 임단협도 없다

총선이 끝나면 새누리당은 또다시 노동개악을 밀어부칠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정부는 행

정지침을 앞세워 현장을 침탈하고 있다. 법마저 통과되

면 거침없이 노동개악이 밀려올 것이다. 올해 임단협은 

대정부 투쟁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을 노동

자에게만 돌리려는 재벌과 정권에 맞서서 단단히 마음먹

고 올해 임단투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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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교섭 (상견례) 속기록

사용자교섭준비가안됐다사용자교섭준비가안됐다사용자교섭준비가안됐다
노 : 올해 교섭이 원만히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파행이라 안타깝다. 다음에는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
게 해달라.
사 : 지부에서 4/7 상견례를 요청했는데, 예전 같으면 
4월말에 교섭을 시작하다보니 교섭위원들이 그 때에 
맞춰 일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정이 당겨지면서 
준비가 미진했던 것이 있다. 저희 회사도 교섭위원 확
정을 못했다. 사정들이 있어서 21일 교섭을 열었으면 
한다. 그런 내용으로 조합 측에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 : 21일은 전체 참석하도록 해달라.
사 : 그 때는 이상없이 참석하도록 하겠다. 
노 : 그 때는 한온시스템도 발령이 나나?
사 : 다음 주에는 확정될 것이다.
노 : 한온시스템은 누가 나오나?
사 : 이인영 사장 비롯해서 교섭위원 결정되면 참석하
겠다. 
노 : 교섭 진행되는 해당 사업장 대표이사는 꼭 참석
하도록 해야한다. 21일은 이인영 대표이사가 꼭 참석
하도록 해달라.
사 : 그렇게 전하겠다.

노 : 오늘 상견례가 정상적 교섭이 안됐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노사가 상호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다. 21일 
15시로 차기 교섭 진행하도록 하자.


